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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위해 고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가을이 떨구고 간 낙엽들이 힘없이 부서져 바람이 이끄는 곳으로 사라져 간다. 새하얀 첫눈이 내리

길 기다리는 연인들처럼 겨울은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한다. 눈 덮인 설원을 가르는 스키어들에게 있

어서 겨울은 유난히도 지루한 계절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계절일 것이다. 지난겨울 도심에

서 멀지 않은, 고요함과 숲 내음이 짙은 지산리조트에서의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며 오미근팀장을 만

나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렸다.  

서비스업에서의 안전사고,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안전에 해 너무 소홀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지 IC를 빠져 나오자 지산리조트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 멀지 않아 예정시간보다 좀 일

찍 도착하게 된 나는 잠시 차에서 내려, 초겨울 차갑지만 시원한 공기를 폐 속 가득 채웠다. 지산리조트에 도착

하자 오미근팀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하얀 안전모를 쓰고 줄곧 밖에서 분주히 일을 보았는지 얼굴은 추위로

울긋불긋하다. 올해로 52세가 되는 오미근팀장, 수원에서 태어나 수원에서 자란 토박이다. 1983년에 군 를 제

하고 진학한 학에서 그는 전기 및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하 다. 그 이듬해 안전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산업안전기사를 공부하면서 부터이다. 민속촌 시설관리팀에서 3년의 경험을 쌓고 지금의 지산리조트로

전직한 것이 1992년, 골프장 공사 시작과 함께 1997년 스키장 준공 및 콘도 개장, 현재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가

있기까지 그는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 

처음 입사할 당시, 서비스업종에서의 산업재해 사고가 거의 미미하 고, 이로인해 안전을 소홀히 할 때 다.

그러던 1996년 어느 날, 그로 하여금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산리조트는 골프장과 스

키장을 합한 면적이 100만평에 이르며 험한 비탈이나 오르막이 많아 걸어 다니는 것은 무리이다. 이동을 위해

오토바이를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업무를 위해 이동 중이던 한 근로자의 오토바이가 고객 차량과 충

돌하면서 근로자가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안전모만 썼더라도 그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는

이미 공허한 메아리가 된 후 다. 서비스업종에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날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 사건을

접하면서 오미근팀장은 조금 일찍 안전에 한 의식을 갖았다면 하는 아쉬움과 가장을 잃은 가족들의 아픔에

가슴이 저며 왔다고 한다. 그 이후 안전에 한 교육과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그 일을

자진하여 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시설팀장과 함께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그는 전문적으로 안전을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점점

중요시 되어가는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독립부서로 안전업무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

이라고 한다. 스키장 개장과 함께 늘어난 업무와 소홀히 할 수 없는 고객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숙소에 묵으

며 지산의 밤과 낮을 지키는 그의 열정으로 이곳을 찾는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날 수 있길 기원해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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